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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 수산식품, 중국 프리미엄시장 진출 나선다

- 28일, 중국 베이징에 우리 수산식품 전문 앵커숍 개장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한중 FTA 체결에 적극 대응하여 대(對)중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6월

28일 중국 베이징에 수산식품 앵커숍(Anchor Shop)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앵커숍은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현지화를 위해 ‘닻(anchor)'을 내린

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인 단기 홍보매장으로 이번 설치되는 수산식품 

앵커숍은 베이징 주어좐백화점 내 식품매장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인근에 유명 브랜드샵과 식당가,

고급 주택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중국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된다.

앵커숍 내에는 참치, 김, 어육소시지 등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목과 

함께 벌꿀명란젓, 냉동 곰장어, 즉석 북어국, 액젓류, 명태코다리 등 

199개의 다양한 신규품목들도 입점한다. 이를 통해 전통수출 주력 품

목은 프리미엄시장 진입의 계기를 마련하고 신규품목은 시장가능성을 

시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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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수산제품의 시음․시식 및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문화 

전파가 어려운 양념젓갈, 해조류, 기타 수산가공품의 조리법 등을 현

지화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유망 수요 품목을 선정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마켓

테스트를 실시하여 현지 소비자 반응을 보고 시장경쟁력이 있는 수출

유망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베이징 앵커숍이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수산식품 

앵커숍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밀라노 엑스포 참관객 및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 주 요 내 용 》

ㅇ 운영기간 : ‘15. 6. 28 ~ 11. 27(5개월) * 매장 운영시간 09:30~21:00

ㅇ 운영장소 : 북경주어좐백화점(北京卓展购物中心) B1 식품매장 내부

* 北京市 海淀区 复兴路 69号(http://bj.zhuozhan.com)
ㅇ 진열품목 : 참치, 김, 어묵, 맛살, 젓갈류, 즉석북어국, 냉동수산물 등 199품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이인자 사무관(☎ 044-200-54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